
9 [필로칼리아] 
                                          여러 저자
- [필로칼리아]는 기독교 영성 실천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인데, 

주로 고대 그리스정교에서 나온 자료가 들어 있다.
- 영적 지식은 기도, 깊은 정적, 완벽한 초탈로부터 오고, 지혜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부터 온다.
- 필로칼리아라는 제목은 ‘아름다움, 거룩함, 숭고함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

어다. 필로칼리아는 동방정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필로칼리아는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해주는 확대경이다.

-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기 위하여, 성자는 성부의 소원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의도적으로 그 몸을 죽음에 내맡겼다.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열정에 따른 불명예를 
대신 짊어지기로 승낙하신 것이다. 그와 똑 같은 이치로, 그분은 그 자신의 아름다
운 신성으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 성 막시모스

- 테오시스(성화)는 은총의 선물이며 성 막시모스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느님
은 우리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영원에 공유하도록 우리를 만드셨
다. 그리하여 우리는 은총에 의한 테오시스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재구성되고 그 영
원성을 획득한다. 우리의 성화와 구원의 주도권이 하느님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느
님의 은총에 반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성경은 빛나는 태양이고, [필로칼리아]는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유리다.
- 기도는 우리의 신체적 자세나 지위와는 무관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활방식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도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면과 경계, 끈기, 영혼의 갈등
과 신체의 분투 등을 앞세워 싸워야 한다. 

- [필로칼리아]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다. 특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간청하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라고 요청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성에 신경을 
쓰면서 겸손과 경계를 아우르고, 기도에다 사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힘을 섞는다면, 
우리는 참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 [필로칼리아]는 해시키아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 단어는 정적 혹은 편정으로 번역된
다. 해시키아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바람직한 결과다. 다마스코스의 성 베드로는 
정적을 가리켜 “ 모든 세속적 근심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망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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